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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무가능 연령 최대 68살까지 연장

 □ 서울대학교는 2025년부터 시설관리직원의 최대 근무 가능연령을 68세로 연장

하기로 하였다. 이는 지난 2024년 12월 시설관리직 노조와 체결한‘2024년 임금 

및 단체협약’에 따른 것이다.

 □ 그간 서울대가 직접 고용한 시설관리직 중 청소·경비 업무 종사 직원의 정

년은 60세로, 정년 후 최대 6년까지 촉탁 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근무 가능 연령

은 66세였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체력 인증 등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68세까지 

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. 

 □ 서울대는“이번 협약은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, 초고령화 시대에 

노령 일자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사가 뜻을 모은 것”이라며“이번 

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된 시설관리직원들의 현장 경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

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한다”고 설명했다. 


